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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그루트-베르닝은 부모인 게르하르트 그루트-베르닝과 그의 아내 요한나(처녀명 

펠트브라크)의 사랑 어린 보살핌 속에서 다섯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다. 부모님은 농장을 

운영했다. 마리아는 그로세마스트에 있는 가톨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으며, 195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부모님의 농장에서 일을 돕다가, 1958년부터 

1959년까지 프레든에 있는 예수 성심 수녀원에서 조리 견습생으로 채용되었다. 그곳에서 가정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당시 수녀원장은 추천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루트-베르닝 양은 언제나 정직하고 친절하며, 어떤 업무라도 기꺼이 맡아 수행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루트 베르닝 양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예수 성심 

수녀원에서의 시간을 마친 후, 마리아는 1961년 10월 우리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 2년 동안 집에서 

머물렀다. 1962년 8월 18일, 서원을 발하고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1964년 첫 

서원을 마친 후에는 코스펠드의 피우스 대학으로 와서 1969년 종신 서원 준비를 위해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 가사 관리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곳에서 7월에 종신 서원을 발했다.  

그 후 수녀는 뷔렌과 겔젠키르헨의 립프라우엔슈티프트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파더본의 

마인베르크 연구소에서 가사 관리자로서의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으며, 1988년에는 강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는 33년 동안 겔젠키르헨에 있는 립프라우엔슈티프트 노인 

요양원의 주방과 다른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일해 왔으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도직을 떠나야만 했다.  

수녀는 2008년에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사하여 살루스 병동의 가사 업무를 도왔다. 수녀의 명랑하고 

밝은 성격, 친절함, 우리와 어울릴 때 보여준 단순한 태도는 모범이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족들의 방문을 고대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수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야외 활동을 즐겼으며, 몸이 

허락하는 한 보행기를 이용하여 공원을 거닐며 휠체어를 탄 한 동료 수녀를 동반하곤 했다. 

친숙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광경이었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는 환한 미소를 지녔고, 언제나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눌 능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베풀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기력은 점점 쇠약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수녀와의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시간이었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는 우리 간호 및 돌봄 직원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으며, 동료 수녀들의 지지를 받았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가 아직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라티아 수녀님,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천국이 수녀님한테 찾아올 거예요.” 

한 전직 동료는 수녀의 사망 소식에 이렇게 반응했다. “한 친절한 영혼이 고향으로 떠났네요.” 


